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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nsumer experience with Digestive Enzymes, a digestive enzyme product

that includes medicinal herbs (Multi-Zyme®). The goal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improvements and marketability of future
digestive enzyme products containing medicinal herbs.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urrent participants’ experience. In-depth interviews with a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snowball sampling and purposive sampling, and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adopted. Credibility was ensured by adopting a member check, triangulation, and peer debriefing method.

Results: In-depth interviews were completed with a total of 8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16 codes
and then further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ven categories: direct buying, indirect buying, effects, questions, recommendations,
positive perception, and negative perception. The categories were grouped into three themes: ‘Experience of purchasing existing
health foods', ‘Experience of taking Multi-Zyme', and ‘Opinions on selling Multi-Zyme at Korean medicine clinics'.

Conclusi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effect of the Multi-Zyme® and were willing to recommend it around. However,
the Korean medicine doctors need to inform consumers about the dose and duration when taking Multi-Zyme® to prevent
abuse. Some consumers may trust Multi-Zyme® sales from Korean medicine clinics, but some held opinions that those sales
were not trustworthy, so promotion and improve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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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화불량(Dyspepsia)은 상부위장관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소화기 장애증상을 말한다1.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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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심사평가원 자료2에 의하면 국내 소화불량 환자

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기질적

소화장애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능성 소화장

애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10명중 9명은 의료기

관을 방문하지 않고3,4,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화제’

나 ‘소화 보조제’를 복용하여 당장의 증상을 완화시

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5. 그러나 이런 습관적인

소화제 복용은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악화되는 소

화불량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
고 있는 소화제의 경우는 대부분 단백질이나 탄수화

물을 직접 분해하는 소화효소, 장내가스를 제거하는

성분 등으로 이루어져 증상만을 제거하며 소화기관

을 건강하게 하여 기능적 향상을 돕는 것과는 거리

가 있다6. 이에, 조금이라도 식사량이 증가하거나 심

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반복적으로 소화

불량을 경험하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소화

제 복용이 증가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소화제 복

용을 하는 사람들은 소화제 의존에 대한 불편감을 느

낀다7. 따라서 자연스럽게 위⋅장 기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는 실제 국내 건강식품의 판매량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8. 과거에는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의 판

매가 증가했다면 최근에는 소화 효소제나 프로바이

오틱스가 들어간 유산균 소화제 등의 판매가 증가

하고 있다9,10. 그 중 한방 소화제 구매 증가의 이유

는11,12, 화학 약제인 양약에 비해 ‘약’으로 인식하지

않고 ‘건강식품’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더불어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소화제를 구매

하는 경우는 병원 ‘후광효과’가 존재하기도 한다13.

하지만 현재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복

용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하며, 이에 대한 소

비자의 성향을 확인한 연구 역시 전무하다. 단지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섭취 실태14, 소비자 유형,

유형별 특성, 소비행동 차이 등에 대한 연구는 존

재하지만 미흡한 수준으로 대부분 정량 평가에 그

쳤다15. 또한 건강관련 식품에 관해서는 주로 소비

자의 불만호소 행동에 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

식품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

의 궁금증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실제 한의원에

소화 관련 건강식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식품의 향후

시장성과 국민 건강에 대한 기초 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약재로서 매실, 산사자, 구기
자, 당귀, 백작약 추출물과 소화효소인 α-amylase,

protease, cellulase, lactase, lipase를 결합한 제품인

멀티자임® 복용자를 대상으로, 멀티자임® 복용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멀티자임®은 일반적

인 유통망이 아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독점적으

로 공급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자

임®의 한의원 판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멀티자임® 구매 후 복

용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질적으로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멀티자임®의 한의원 내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첫 단계의 연구로, 해당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탐색이 필요하며, 철학적 배경이나

기존 이론 등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 내

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멀티자임® 이라는 제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의사와 한방병의원을 통해 추천되는 건강식품

제품에 대한 경험과 인식 및 향후 한의계 관점에

서의 시장성과 대응 전략을 탐색하는데 그 필요성

과 의의를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양적 연

구를 위한 기반 자료로서, 양적 연구의 설문을 개

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활용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 모집에 앞서, 청연한방병원의 기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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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다(CYIRB 2019-

09-001).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대면 면접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

했다.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연구책

임자의 소속 병원의 협조를 얻어 전형적 모집인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멀티자임® 복용경

험이 있는 특정대상을 모집해야 했기 때문에 전형

적 공개모집방법으로 모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두 번째 본 연구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협조를
받아 멀티자임®을 복용한 성인남녀를 소개받는 눈

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17,18.

그 결과 남성 6명 여성 2명 총 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Table 1). 표집 수 결정은 Merriam이

제시한 내용분석 자료수집 대상에 있어 5~8인이

적합하다고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8명으로

모집을 종료하였다19.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8-75세의 일반인으로서 멀티자임®

을 1주일 이상 복용한 자이다. 두 번째, 연구승인일

이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서면 동의한 자이다. 이중 연구자가 연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나 연구 도중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한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고 일

반적인 설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구매한 소화를 돕는 건강식품 구매 경험에 대한

동기 및 체험 정도를 탐색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

해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했으며 이에 따른 연구자

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를

연구 진행하기 이전 연구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청연한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

구 절차 및 참여자 모집 과정에 관한 승인을 받았
다(승인번호: CYIRB 2019-09-001). 두 번째, 2019

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든 면담은 일대일

로 이루어져 연구자와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배석하지 않았다.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는 소화장

애 한의 치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YSH)로, 동일한 연구자가 모든 면담을 수

행하여 면담 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면담 장소는

대상자가 편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카페나

회사의 조용한 회의실 등을 이용하였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들에게 질문 시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

개방형 심층 면담(semi-standardized open-ended

Interviews)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Table 1에 제시된 면담 안내서에 따라 면담을 진행

하였으며, 심층적인 답변을 얻기 위한 개방형 질문

역시 시도했다. 면담안내서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

는 연구자(LJT)가 작성하였다. 각 연구 대상자 당

1회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였다. 면담내용은 분석을 위해 모두 녹음

했으며, 녹음이 불가능한 연구 대상자의 표정이나

몸짓은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여 추후 자료 분석 시

활용 했다. 녹음한 면담은 모두 연구 보조원 1인이

그대로 필사했으며, 필사한 전사 자료(transcripts)

에 대해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에게 재확인하여 수

정 및 점검을 받았다. 본 연구의 전사 자료와 연구

노트에 기록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연구자가

부여한 개별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면담자 이

외의 다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였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이후에

는 필요시 전화나 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 더 이상 자

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을 때를 정보 포화(data

Saturation)로 보고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이후

면담 자료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
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 노트는 시건 장

치가 설치된 캐비닛에 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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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Question

기존 건강식품에
대한 경험

기존에 건강식품을 접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을 섭취하셨나요?
기존에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나요?
기존에 건강식품을 어디서 접하고 구입하셨나요?

멀티자임®에
대한 경험

어떻게 멀티자임®을 접하게 되었나요?
멀티자임®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했나요?
멀티자임®을 복용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주변 사람에게 멀티자임®을 추천할 의사가 있나요?
멀티자임®이 다른 소화관련 한약, 양약, 건강기능식품과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멀티자임® 복용 후 불편한 점,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멀티자임®의 구성성분을 확인해보셨나요?
멀티자임®이 한약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존에 소화불량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받으셨나요?
선물로 멀티자임®이 적절할까요?

한의원에서
멀티자임® 판매

만약에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멀티자임®을 권유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 소화불량과 관련된 건강식품이 판매된다면 구매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방형
마무리 질문

멀티자임®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멀티자임® 복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Table 1. Interview Guide Frame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Mayring P.가 제안한 내용분석법을 활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20. 내용분석법은 사전에

가정을 설정하지 않고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

석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1.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Excel®(Microsoft®, Washington,

U.S.A.)을 활용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가 전

사기록을 기반으로 기록한 말투나 표정, 행동을 추

가하여 전사하였다. 이후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

(YSH, LJT)가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을 추출하고, 비슷한 개념을 묶어 영역을 설정

하는 유목화를 진행하였다. 다른 대상자의 전사자료

도 동일한 과정으로 유목화(類目化․Categorization)

를 진행하였다. 각각 자료에서 형성된 영역 중, 비

슷한 영역을 포괄하는 영역을 묶어 범주(category)

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각각 범주를 보다 추상화된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는 테마(theme)를 설정하였다21. 이 과정에서 독

립된 연구자는 전사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유목화

한 범주와 주제의 연관성이 타당한지 교차 점검
(Cross checking)을 하였다. 이후 교육학 박사이자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전공한 교수 1인이 제 3의 연

구자(JMJ)로서 최종적으로 전사자료와, 유목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이 발췌되어 범주 및

주제가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4. 윤리적 고려와 결과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

과 연락처를 밝히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

하였다. 인터뷰 일정을 포함 신상 정보와 진술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정보공개의 수준 등을 합의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연구 참여 동의를 서면

으로 받았다. 본 연구는 연구자 중 일부의 이해상충

부분으로 인해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

및 결과 평가 편향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Lincoln

과 Guba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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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실적 가치

(true value)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자이며

교육학 박사 1명, 연구진 외 현상학 연구자 1명의

도움을 받아 자료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들과

비교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적용

성(applicatio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

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본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

로 표현하도록 노력 하였다. 세 번째로 일관성

(consistency)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과 자
료 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보여주었으며,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다

른 출처의 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네

번째로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를 명시하고, 연구자가 가지

고 있는 편견이나 가치관 등을 의도적으로 의식하

여 수집된 자료와 분리하여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연구 신뢰성(credibility)

차원에서 의⋅보건계열의 동료 보고(peer debriefing)

를 거쳤다. 그리고 분석한 자료는 모두 순서대로

문서화한 후 잠금 보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확증성(confirmability)을 위해서는 감사기록(audit

trail)을 통해 생성한 자료들과 문헌들을 체계화하

고 분류화하여 연구책임자의 개인 사물함에 전자

열쇠로 잠금 보관했다. 또한 모든 평가와 자료 분

석에 있어서 이해상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외

부평가위원의 평가와 검증을 통한 타당성과 신뢰

성 평정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청연한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CYIRB 2019-09-001).

Ⅲ.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여성

은 2명, 남성은 6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4명, 40대 한 명이었다. 멀티자임® 복용의 목

적은 크게 두 가지로 소화 개선이나 영양소 섭취

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참가자 중 1인은 한의사

로 직접 공급 받았으며, 나머지 7인은 모두 한방병

원을 통해 멀티자임®을 접했다.

Participants Sex Age Occupation Purpose of taking Multizyme
A Female 38 Korean medicine doctor To improve indigestion
B Male 25 Nurse To promote nutrient absorption
C Male 26 Postgraduate student To promote nutrient absorption
D Male 25 Office worker To promote nutrient absorption
E Male 36 Office worker To improve indigestion
F Male 42 Office worker To improve indigestion
G Male 39 Office worker To improve indigestion
H Female 38 Office worker To improve indigestion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2. 질적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한의원에서 멀티자임®을 구매한 소비

자들의 복용 동기 및 경험을 탐색하고자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한의원에서 멀티자임®을 구매한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후 수집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자 2

인은 공통적으로 드러난 진술을 찾았고 이를 범주

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3가지 주제의 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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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주, 16개의 핵심어로 유목화했다. 구체적으로

는 다음과 같다. 핵심어로는 ‘평판’, ‘접근성이 좋

음’, ‘주변인의 것을 복용’, ‘가족이 구매해줌’, ‘소화

에 효과’, ‘소화기 부작용’, ‘변화를 잘 모르겠음’,

‘성분’, ‘복용방법’, ‘선물용’, ‘일반인’, ‘소아’, ‘소비자

관점’, ‘한의사관점’, ‘한의원 이미지 부조화’, ‘가격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주화한 범주영역은 ‘직

접구매’, ‘간접구매’, ‘효과’, ‘궁금증’, ‘주변에 권유’,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유목화한 주제영역은 ‘기존건강식품 구매경

험’, ‘멀티자임® 복용경험’, ‘멀티자임® 한의원 판매

에 대한 의견’이었다. 다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

타낸 표(Table 3)이다.

Theme Category Code

1. Experience on
purchasing existing
health foods

1.1 Direct buying

A) Reputation (quality)
B) Good accessibility (emotional, buying, taking)
① Less repulsion, not medicine
② Easy to purchase
③ Easy to eat

1.2 Indirect buying
A) Taking nutritional supplements nearby peoples
B) Purchased by family

2. Experience on
taking Multi-Zyme

2.1 Effects
A) Effect on digestion
B) Digestive side effects
C) Not sure of the change

2.2 Question
A) Ingredient
B) Taking method

2.3 Recommended around
A) Gift
B) The public
C) Children

3. Opinions on selling
Multi-Zyme® at
Korean medicine
clinic

3.1 Positive perception
A) Consumer perspective
B) Korean medicine doctor perspective

3.2 Negative perception
A) Not compatible with Image of Korean medicine clinic
B) Price resistance

Table 3.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bout Muti-Zyme®

1) 기존 건강식품 구매 경험

기존 건강식품 구매 경험은 ‘직접구매’와 ‘간접구

매’로 나뉘었다. ‘직접구매’는 ‘평판(품질)’, ‘접근성

좋음’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간접구매’는 ‘주변인의

것을 복용’, ‘가족이 구매해 줌’으로 범주화 하였다.

(1) 직접구매

① 평판(품질)

[기술1]

H9: 그게 약사 선생님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회사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의사 선생님들

이 개발했다는 그 제품 주로 먹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걸 좀 봐요. 전문적인 회사인지.

E7: 저는 GMP에서 인증된 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품질이나 평판을 기준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였다. 그들은 건강과 관련된 식품

을 구매할 때 전문가가 만든 브랜드의 제품을 신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우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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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과 같은 공인된 기준을 획득한 제품을 신

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접근성이 좋음

접근성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서적 접근성, 구매 접근성, 복용 접근성으로 구

분하여 나타났다.

㉠ 정서적 접근성

[기술2]

A19: 데일리로 약을 먹고 내가 자는거가 심리적
으로 그닥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식품

이라고 하니까, 내가 약 먹는 기분이 아닌 거예요.

위의 기술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멀티자임®이 약

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하고 거부

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약을 먹는

것은 몸에 부담으로 느꼈으나, 약이 아닌 식품을

먹는 것에는 정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 구매 접근성

[기술3]

E21: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약

국에 방문해서 소화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

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구매도 쉽고 좀 접하기 더

쉬운 거 같아요.

G26: 인터넷에서 사죠.

참여자들은 기존의 소화를 도와주는 제품은 병

원이나 약국에 가야 구매할 수 있으나, 멀티자임®

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해 접근이 쉽다고 하

였다. 이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격이 같다면

추후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프라

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으

며23, 온라인으로 구매가능성은 시장성 확보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복용 접근성

[기술4]

C18: 한약 같은 건 봉지가 커 가지고 들고 다니

기도 거추장스럽고 한데, 아무래도 봉지도 되게 작

고 그런 점이 괜찮은 거 같아요. 휴대하기도 좋고.

F15: 가루로 돼 있어 가지고 따로 물과 같이 섭

취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

었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자임®은 작은 봉지로 되어 있으

며, 물 없이도 섭취가 가능해 휴대와 복용이 편리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멀티자

임®에 대한 접근이 편리한 것을 주요한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2) 간접구매

ⓛ 주변인의 것을 복용

[기술5]

B5: 저희 누나도 그쪽 관심 있어 가지고 누나가

사 오는 경우 많이 먹죠

C4: 형이 사온 거 이제 제가 조금씩 먹고

[기술1]나 [기술3]과 같이 본인이 직접 건강식

품을 구입하지는 않지만,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이

구매한 건강식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가족이 구매해 줌

[기술6]

F8: 양배추즙 이라 든가 그런 거 수시로 복용했

습니다. 주로 부모님이 사 주시고. 제가 직접 사지

는 않았고, 부모님이 어디서 아시는 그런 즙 내는

곳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쪽으로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을 걱정

하는 부모와 같은 가족이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

도 있었다. 이를 종합할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필

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구매하는 능동적 소비층과

본인 이외의 가족이 구매한 것을 복용하는 수동적

소비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 멀티자임® 복용경험

‘멀티자임®복용경험’ 테마에 분류된 항목은 ‘효

과’, ‘궁금증’, ‘주변에 권유’였다. ‘효과’는 ‘소화에
효과’, ‘소화기 부작용’, ‘변화를 잘 모르겠음’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궁금증’은 ‘성분’과 ‘복용방법’으

로 나타났다. ‘주변에 권유’는 ‘선물용’, ‘일반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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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세가지 핵심어로 추출되었다.

(1) 효 과

ⓛ 소화에 효과

[기술7]

A38: 소화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저 소화가

안 돼서 늘 그게 힘들고 너무 소화 안되면 숨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잘 되는 거

라서 먹지 않았고 그냥 먹어 봤던 거 같아요. 근데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되게 일찍 자는 편이라서
먹고 난 다음날 꼭 더부룩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먹었던 거 같아

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게

남편은 자꾸 너무 의존하는 거 같다, 그만 먹어라

그러는데 근데 되게 찾게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고, 잘 못 움직이고 하니까 소화가 안되니

까 ‘그걸 꼭 좀 챙겨서 갖다 줘’ 할 만큼 되게 약간

그걸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아니까. 소화 기능 자체가 좀 개선이 된다는 느

낌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피부

가 좋아졌어요

H11: 가끔 과식하거나 야식 먹거나 탄수화물 위

주로 섭취 했을 때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느낌인

가? 좀 더부룩한 면이 빨리 이렇게 없어졌고 그리

고 이제 탄수화물 먹고 나서 이렇게 위가 팽만한

느낌 그것도 느낌인가 조금 빨리 없어지는 거 같

았어요.

E13: 확실히 이제 배변 활동은 잘되는 거 같습

니다.

참여자들은 멀티자임® 복용 중 대체로 더부룩한

느낌, 복부팽만감, 트림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를 인해 부차적

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가진다고도 하였다.
이외에 배변활동이 개선되었다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

② 소화기 부작용

[기술8]

E43: 빈 속에 먹었을 때 속이 한번씩 쓰리더라

고요. 이거 빈 속에 계속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부작용으로 빈 속에 멀티자임®을 복용하였을 때

속쓰림을 호소한 참여자가 있었으며, 이러한 반응

이 나타나자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③ 변화를 잘 모르겠음

[기술9]
G10: 일단 내가 섭취를 하고 몸에 반응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딱히 느끼지 못했기 때

문에 권유하기 좀 힘들 거 같아요.

H17: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효과가 되

게 내 주관적인 거 같은 게 그게 불편해요.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술7]과는 다르게, 복용 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군도 있었다. 이는 과거 소화불량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참여자의 보고로서 건강식품

의 효과 및 효능에 대한 개인간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는 자료였다. 더불어 소화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티자임®을 구매하고 복용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그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

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기술이었다.

(2) 궁금중

ⓛ 성분

[기술10]

F29: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구나 정도

만 봤지, 그거 가지고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G33: 이게 소화제하고 일반 양약으로 나온 훼스

탈이랄까. 그런 소화효소 들어간 소화제랑 어떤 차

이점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참여자들은 구성성분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의약품과 차이점을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향후 한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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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추천할 때 구매자들에게 무엇을 제공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기술이었

다. 한의사에게 추전을 받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

고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접

근 방법 혹은 추천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

결과였다. 이는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 실

태와 정보요구에서 드러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

법으로24,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

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매 할 경우 이에 대한 한

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한의원 판매는 이러한 부분
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② 복용 방법

[기술11]

E39: 그게 하루에 한 포를 먹으라고 말씀 해주

셨는데 그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침에 먹을지

점심에 먹을지 저녁에 먹을지 혼돈이 되더라고요.

2포, 3포 먹어도 되는지 의문

F45: 이걸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복용

을 계속하면 저는 기분적으로 그렇고 약간의 효과

는 보고 있는데, 확 좋아 진다거나 기간의 기준이

있을까

또한 참여자들은 복용용량이나 복용 기간에 대

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멀티자임®의 경우 1일 1포

씩 복용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하루에 2~3포를 먹어도 되는

지 궁금해 하기도 하였으며, 얼마간 먹어야 소화기

능 개선에 도움을 받는지도 궁금해 하였다.

(3) 주변에 권유

ⓛ 선물용

[기술12]

A33: 일단 외형이 예쁘고 그리고 과식은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약간 많이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게 속 편안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먹을 일 많
을 거야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같아요.

F41: 일단은 받는 분이나 주는 분이나 크게 부

담은 없을 것 같구요.

참여자들은 소화불량인 사람들이 많으며 복용이

누구나 가능한 점, 외형이 예쁘고 주고 받는데 부

담이 없기 때문에 멀티자임®이 선물로 줄 만 하다

고 하였다.

② 일반인

[기술13]

C17: 요새 살 찌려고 하시다 보니까 뭘 자주 드

시는데 배불러서 많이 못 먹으니까 이제 그 형한

테 추천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H28: 평소에 지인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지인이 있었고, 약이 아니고 하니까

③ 소 아

[기술14]

H15: 양약, 약물이나 이런 건 계속 먹기는 좀

부담스럽겠다. 애기한테도 계속 줄 수도 없고

멀티자임®이 식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약

이나 약물을 먹기 부담스러운 소아에게 줄 수 있

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3) 멀티자임®의 한의원 판매에 대한 의견

‘멀티자임®의 한의원 판매에 대한 의견’에 있어

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나뉘었다. ‘긍

정적 인식은 ‘소비자 관점’과 ‘한의사 관점’으로 구

분하였으며, ‘부정적 인식’은 ‘한의원 이미지와 부

조화’와 ‘가격저항’으로 범주화하였다

(1) 긍정적 인식

ⓛ 소비자 관점

[기술15]

F33: 아무래도 한의사 분들 같은 경우는 권위도

있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먹겠죠 개인

적으로 의사 분이 추천을 해주면 좋은 거구나 하고.

H24: 한의사 원장님이 추천하니까.

한의원 내에서 한약이 아닌 건강식품을 판매하

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참여자들은

한의사들의 권위와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
용해 볼 것이라고 하였으며,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② 한의사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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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16]

A17: 한의원에서 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소화제

나 아니면 보험 약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런저런

체질이나 증상에 의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들한테 줄 수 있겠다. 그리고 한약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줘도 되게 무난하게 줄 수 있겠다.

(2) 부정적 인식

ⓛ 한의원 이미지와 부조화

[기술17]

D37: 양방 병원에 어울릴만한 (제품이에요) 한
방 병원에서는 좀 의아할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한약 맛이 아예 안 나는 제품이고, 한약 같이

안 생기고

G22: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약국과 다르게

이런 제품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이 분은

한약을 안 주고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할까 좀 의아

함이 들 거 같아요. (중략) 일단 생소하고, 한의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치를 받는 게 일단 한약

이든 침이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의원도 이런 제품이 나오나?

반면 일부 참여자는 멀티자임®이 기존 한약과

비교해서 모양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판매할 경우 의아함이 생긴다고 하였다. [기술15]

과는 다르게 한약이 아닌 것을 한의원에서 권할

때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가격저항

[기술18]

G34: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니

까, 소화제랑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격은

비싸지 분명 생각을 할 거 같거든요. 분명히 장점

이랄까 특징을 어필하지 않으면 ‘그냥 소화제를 비

싸게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멀티자임®의 가격 때문에 구매에 저항이 생긴다

고 답변한 참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포장이 빈약하
여 비싸게 느껴졌거나, 기존 저가의 소화제와 성분

이 비슷해 비싸게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는 향후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시장성 확보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초 자

료일 것이다.

Ⅳ. 고 찰

한의원에서 전통적 형태의 한약 이외에 제품의

대한 처방, 조제 혹은 별도사업자를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 및 복용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식품인 멀티자임® 복용자

를 대상으로 한약재 포함 건강식품의 복용 경험

및 한의원 판매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최초의 연

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향후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식품의 시장성 및 한의원 판매의 장점과 개선

점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기존 건강식품 구매 경험에 대해서 참

여자들은 평판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접구

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식품의 종류를

고르는데 있어서는 [기술1]처럼 ‘평판’이 중요했다.

이는 건강식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제품의 구

성 성분이나 효과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명확하

게 알 수 없고 무엇보다 먹어보지 않은 제품에 대

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온라인 댓글(리뷰)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23,25. 따라서 건강식

품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구매 평가와 같은 댓글

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술2]와 [기술3]에서 제시한
것처럼 건강식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접근성’이 중

요하다고 보고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멀티자임®은 건강식품으로

서 ‘약’과는 달리 정서적으로 친밀했고,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복용하는 것도 간편하다는 인

식이 있었다. 즉, 건강식품은 ‘어디서든 살 수 있

고’, ‘먹기가 편하며’, ‘가볍게 먹는 식품’ 등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한편 직접 본인이 선택하고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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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기술5]이나 [기술6]처럼 가족의 것을

먹거나 가족이 구매해 준 것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건강식품의 특이점으로서, ‘약’이라고

인식한 경우에 특정 대상에게 맞춘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처방된 약이 아닐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

는다26. 그러나 건강식품의 경우는 건강에 관심이

생기거나 호기심이 발생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인 것이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구매했는지는 중

요하지 않다. 눈에 보이면 섭취가능하기 때문에 직

접 구매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섭취 가능하며 그러
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직접 구매를 하

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바

와 같이 건강식품의 시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면서 건강식품 구매의 수동성이 능동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이다26.

두 번째, 한약재를 포함한 멀티자임®에 대한 경

험은 다음과 같았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술7]과 같이 더부룩함이 없어지는 등 소화 촉진

효과에 좋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멀티자임®에 포함

된 산사자(山楂子, Crataegus pinnatifida Bge)의

효능인 소식건위(消食健胃)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 즉, 한약재인 산사자와 소화효소는 가공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과 복부가 그득하며

답답하지만 아프지 않은 병증인 비만(痞滿), 고기

를 과식한 후 나타나는 소화불량인 육적(肉積), 신

물이 목구멍으로 올라 가슴 한 가운데를 자극하여

통증을 느끼는 병증인 탄산(呑酸)에 효과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27-30. 하지만 [기술9]에 의하면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참여자와 [기술8]과 같이

‘속쓰림’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에 소화불량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

었으며 빈 속에 먹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멀티자임®은 약리작용을 하는 처

방 받는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기 때문
에, 효과 검증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섭취한 참여자들은 이

에 대한 주관적 효과성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부분은 이후 결과인 멀티자임®에 대한 궁금증

과 연계하여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님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식품이라

고 해도 ‘건강’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

신이 섭취하는 것의 성분이나 다른 제품과의 차이

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즉, 쉽

게 복용이 가능한 만큼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

지 알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복용

이 쉽고 효과도 있으며 구매 접근성이 쉬운 경우
[기술12], [기술13]처럼 주변에 권유를 하기도 했

다. 특히 [기술14]와 같이 식품에 대한 신뢰성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에서 멀티자임® 판매에 대해

서는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모두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은 [기술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

비자 관점으로 대체로 전문가가 권유하기 때문에

믿고 먹어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기술1]에

서 보고한 바와 같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결정요

인에는 평판이나 추천이 작용했다31,32. 따라서 한의

사의 권유 및 한의원 판매는 노력 대비 효율적으

로 평판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긍

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임상의로서 한의사의 관점에 있어서도 한약 복용

을 불편해 하거나 보조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

천해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긍정적이라

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멀티자임®이라는 건강식

품자체는 양방병원에서 어울리는 제품으로서 한방

병원에서의 판매는 어울리지 않으며 신뢰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보고했다. 또한 기존 소화를 돕는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식품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제품과 비교할 때 한의원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20대에서 30

대로 이미 온라인 구매가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

에 한의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일반 시중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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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는 제품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이

루어질 것이다33.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 검색을 통

해 멀티자임®과 비슷한 성분을 포함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구매 평가가 좋은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이에 향후 한의원에서 멀티자임® 판매에

대한 타당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 건강식품 권유 시 한의사의

역할 및 제공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국에서는 의료인의 권유가 건강식품

선택에서 가장 주요한 정보원이다35, 반면 국내에서
는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의 평가가 구매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24. 본 연구에서도 가족과 같은 타인의

영향이 높으며 온라인 구매 평가도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36,37. 물론 의료인이 추천하는 경우 거

절한 경우가 없었지만 한의사들 역시 건강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합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터넷이나 기존 매장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의 건강 상

태에 따른 용량이나 복용 기간 등을 현재로서 구

매자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식품일지

라도 구매자 및 복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오남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38. 결국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각종

제제를 복용할 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의사

의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이 건강식품을 권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역할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의 한계는 한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약재를 포함한 특정 가공식품에 대한 복용

경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편향과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

하여 연구의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이해문제가 배제된 제

3의 연구진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시행하면서 외부

검토를 받았다. 두 번째,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COREQ(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연구의 질을

높였다34.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모두 한의사로 구

성될 경우 한의학에 대한 우호적인 편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타 학과의 전문가(JMJ)가 참여해 결론 도출 과정

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대한 삼각검증을 실

시하여 편향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본 연
구는 비록 편향 및 이해상충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실제 한약재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한 경제성 평

가 및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학 전반에 필

요한 연구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 있어서 한방병원

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인 이미 한의

원에서 멀티자임®을 구매하여 복용한 사람들로서,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한

의원에서 제품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하지 않은, 제품 선호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품선호도에 따른 구매

욕구와 의도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한약재를 포함

한 건강식품의 시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대에서 30대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연령대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

방식 선호도 결정력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40대 이상의

고령자 및 자녀를 둔 중년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

로 건강식품 구매결정 및 복용 경험 등에 대한 질

적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 본 연구는 멀티자임®의 효과나 부작용
에 대해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행한 연구

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멀티자임®의 효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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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주관적, 정성적 만족과 건강개선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 지표를 동시에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멀티자임® 복용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면대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멀티자임® 복용 후 주관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멀티자임®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과 복용에 접근성이 좋아 심리

적 불편감이 적었다. 한의원에서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식품의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한약재 포함 건강식품의 판매

활로와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적 제안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에서 멀티자임®과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복용 용량이나 기간 및

성분 요소 등에 대해 설명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

었다. 이 때 한의원에서의 판매의 장점은 의료인의

안내를 통한 정보제공에 있다. 향후 제품선호도,

연령 등을 다양화하고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동시

에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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